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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미래연구원은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기위해 전세계 가장 많은 
학술저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COPUS DB(사회과학분야)를 활용했다. 시기는 
2000년 이후로 한정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어떤 사회적 변화가 
관찰되었는지 학자들의 시각을 분석했다.  

▶   시기별로 특징적인 이슈를 꼽아보면, 사스 시기에는 경제적 충격뿐 아니라 회복력,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 심리적 변화도 거론되었다. 신종플루 시기에는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등 감염병 확산의 과학적 분석이 집중 거론되었고, 감염병의 발발 원인이 되는 동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논의되었다. 메르스 시기에는 시민과 정부의 협력,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감염병 정보의 확산이 관찰되었다. 정부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은 시민들의 
협력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는 여러 면에서 전례없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급진적인 
사회재정 정책, 불평등 확대, 여성과 취약계층의 위기, 지역폐쇄, 우울증, 가정폭력, 원격 교육,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동물복지, 사람과 동물의 이종간 교류 등 매우 다양한 변화를 내포하는 
단어들이 포착되었다. 

▶   2000년대 들어 4번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급변의 상황에 취약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위기 대응 거버넌스, 정부에 대한 불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 극도의 심리적 
불안, 취약한 국제사회 공조, 그리고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으로 환경파괴와 
지지부진한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요  약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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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데이터와 연구방법
코로나19가 발발한지 꼭 1년이 되었다. 전례없는 변화에 전세계가 경악했고 감염병의 빠른 확산세로 많

은 사람이 심하게 앓고 있거나 목숨을 잃었다(2020년12월15일 현재 전세계 확진자 7,314만명, 사망자 162만

명). 각국의 경제적 피해는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컸고, 그에 따라 사회적 불안도 심각하다(OECD,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4.2%; 복지부, 국내 20대 여성 자살율 전년대비 25% 증가). 

인류는 그동안 이같은 쇼크(shock)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을까. 시기를 최근 20년으로 한정하고, 세계

적 감염병이 창궐한 이후 어떤 사회적 변화가 관찰되었는지 조사했다. 2000년대 들어 세계는 4번의 세계적 감

염병을 경험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이하 H1N1),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이다.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세계 가장 많은 학술저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COPUS DB를 활용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각 감염병 이름을 넣고, 사회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키워드로 

영향과 충격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influence, impact, effect를 포함하는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2002년 사스 이후 전세계에서 일어난 사회적 변화를 보기 위해 검색식에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의 전체 영어 이름과 ‘Influence or Impact or Effect’를 넣고 2008년까지 이 

검색식에 걸린 문헌들을 취합했다. 2008년까지로 한정한 이유는 2009년 H1N1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같은 방

법으로 H1N1의 사회적 변화는 2009년부터 메르스가 창궐하기 직전 해인 2014년까지 나타난 문헌을 수집했

다(메르스는 2012년 중동에서 발생했지만 한국 등으로 확산된 해는 2015년).

감염병의 사회적 영향을 시기별로 나누었더니 사스 관련 논문은 80편, H1N1은 142편, 메르스는 23편, 코

로나19는 지난 11월까지 1864편의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SCOPUS에서 의학, 보건학, 과학기술 분야까지 포

함했으면 더 많은 논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회과학분야 논문으로만 한정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경우 1800편이 넘는 논문이 검색되어 분석에는 충분한 양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수집된 논문의 제목, 키워드, 요약문을 대상으로 토픽분석을 해보았다. 토픽별로 어떤 단어가 군

집을 형성하고 있는지 단어별 네트워크를 그려보았다. 특히, 코로나19는 문헌의 수가 많아 구체적인 키워드 

분석이 필요했다. 이에 토픽 네트워크 뿐 아니라 논문 인덱스(index) 키워드의 네트워크 분석도 병행했다. 이

를 통해 어떤 변화가 서로 맞물려 일어났는지를 파악해보았다.  

[표 1] SCOPUS 사회과학분야 DB에서 수집한 세계적 감염병 관련 문헌수

사스 H1N1 메르스 코로나19

분석 문헌수 80건 142건 23건 18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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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스 이후 토픽 네트워크 및 주요 키워드

Ⅱ.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2-1. 사스 이후 사회변화

사스가 발발한 이후 어떤 사회적 이슈가 관찰되었는지 살펴보았다. 5개의 토픽으로만 한정하고 각 토픽

의 군집별로 어떤 단어들이 모여 있는지 분석했다(그림1 참조). 그 결과, 경제, 산업, 취업, 일자리라는 단어들

이 한 토픽을 형성하고 있었다. 감염병이 발발하면 경제적 충격이 가장 빠르게 다가온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관광산업이 바로 영향을 받았다. 관련 일자리가 줄었고, 각종 소비가 줄어 생산이 감소했다. 

  두 번째 토픽에는 낙인, 공포, 회복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었다. 사스 창궐 이후 감염된 환자들은 물론 환

자들을 돌본 의료인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 대만에서 환자들을 돌본 공공보건 노동자들 중 17%는 심각

한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했다(Lu et. al., 2006). 사스에 감염되었다가 회복한 환자들도 상당수가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했다(Kwek et. al., 2006). 

  환경파괴와 방역은 세번째 토픽을 형성했다. 이 단어들은 세계적 감염병이 나올 때마다 등장했다. 코로

나19도 그렇지만 사스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분류되며, 도시화의 확대로 거주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접촉하면서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한 토픽을 형성했다.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의료진 및 공공의료 자원을 모아 분

배하는지에 따라 감염병 억제의 성공이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그러자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사스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정부는 국민의 불신을 받기도 했다. 예컨대, 중국은 사스 발발 이후 관

련 정보를 통제하자 시민들이 정부의 말은 못 믿겠다며 인터넷을 활용해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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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1N1 이후 토픽 네트워크 및 주요 키워드

2-2. H1N1(신종플루) 이후 사회변화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던 2009년 H1N1 이후 사회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2 참조). 앞서 사스 때와 달리 새로운 단어들이 눈에 띈다. 우선 정부와 정책은 사스에서도 봤지만 공동

체라는 단어가 새로 연결되어 하나의 토픽을 형성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와 공동체가 합심

해서 감염병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공조, 시민사회나 비정부기구와 협력, 

기업들의 협조는 필수적이다(Ekici et. al., 2014). 

H1N1 시기에 발견한 또 다른 토픽은 시스템, 데이터, 분석, 패턴 등의 단어가 연결된 키워드 그룹이었다. 

이 시기에 전세계 전문가들은 감염병의 확산 경로, 파급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했다. 빅데이

터, 시뮬레이션, 시스템적 분석이라는 단어가 이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각국 정부는 2002년 사스를 겪으면서 배운 교훈을 활용해 구체적인 행동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현재 우리에게 낯익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의 제한, 여행자

의 의료적 윤리 등이 이 시기에 집중 거론되었다. 감염된 환자가 나온 학교와 직장은 폐쇄되었고, 경제적 피해

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에게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감시(surveillance)와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하나의 토픽을 형성한 것도 눈에 띈다. 각국 정부

는 확진자의 동선 감시는 물론 이들이 움직인 경로 등을 공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 시기에 

일부 학자들은 생물감시(biosurveillance)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 감시대상으

로 포함해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Parry, 2012). 

미국 정부는 더 나아가 국토방위부에 국가 바이오포렌식 분석센터(National Bioforens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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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를, 국방부에는 세계적 감염병 감시와 대응 시스템(Global Emerging Infections Surveillance & 

Response System)을 설립해 생물감시와 바이오 테러리스트를 연동해서 관찰하는 기구를 운영한다(박성원, 

김유빈, 2020). 인수공통 감염병의 빈발에 따라 이를 테러에 악용하는 시도를 감시하려는 시스템이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 메르스 이후 사회변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발했지만, 2015년 한국에서 유독 유행한 메르스를 살펴보았다. 메르스 관

련 논문 수는 다른 감염병 관련 논문과 비교해 적었으나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그림3 참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셜네트워크(SNS)였다.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확진자 관련 정보, 메르

스에 대한 의학적 정보 등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수많은 시민 저널리

스트가 위기의 상황에서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했다(Kang et. al., 2018). 온라인 정보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루

머도 많이 돌았다. 당시 한국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실정이 크게 비난받기도 

했다. 

또 하나 메르스 시기에 발견되는 특징은 시민과 정부의 의사소통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가 초기에 확

진자에 대한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전염병을 확산시켰다. 한국 정부는 감염병의 대응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할 때 방역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대유행 감염병은 ‘사회적 질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감염병의 백신, 치료제 개발 뿐 아니

라,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

는 정부의 각종 대응 정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매개체라 할 수 있다.

 

SNS, awareness, knowledge 

Employment, tourist 

Susceptibility, severity 

Citizen, anxiety, credibility 

 

[그림 3] 메르스 이후 토픽 네트워크 및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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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살펴보았다. 1800여편의 논문이 사회과학분야에서만 나왔으니 다른 

분야까지 더한다면 훨씬 많을 것이다. 특히, 이전 시기의 문헌과 양적으로만 비교해도 이 시기의 문헌이 폭증

했음이 눈에 띈다. 그만큼 감염병의 사회적 충격이 이전의 감염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토픽 네트워크에서는 위험, 인식(perception), 공동체라는 단어

가 한 군집으로 연결되었다. 교육과 온라인 학교 등도 한 군집을 형성했다. 지역폐쇄(lockdown)는 경제와 정

책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한 군집을 이루었다. 일자리, 가족, 음식 등도 하나로 묶여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라는 키워드는 시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는 토픽 네트워크 분석으로는 1800편이 넘는 논문에서 보여주는 풍부한 사회적 변화의 이슈를 담기 

어렵다고 판단, 저널에서 부여한 인덱스(index) 키워드를 활용해 상세히 분석해보았다(그림4 참조). 이를 통

해 토픽 네트워크에서 찾기 힘든 단어들의 연결성을 찾았다.

가장 큰 허브를 형성한 단어 공공보건(public health)에는 경제 위기, 사회재정 정책, 법 집행(law 

enforcement)이라는 단어들이 연결되었다. 보건의료는 경제, 사회, 방역 등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

한다. 따라서 이 분야들을 포괄하는 융합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

또 다른 큰 허브는 지역폐쇄(lockdown)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었고, 이는 스트레스, 우울감, 정

신건강, 회복력이라는 단어들과 연결되었다. 지역폐쇄는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민에

게 정신적 불안감, 우울감을 준다. 지역폐쇄와 연결되어 주목되는 단어는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었

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지역폐쇄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가정 내 폭력이 증가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Public health, economic crisis, social/fiscal policy 

Lockdown, domestic violence, mental health, resilience 

Education, distance learning, digital transformation 

Climate change, global animal law, interspecies comm. 

Racism, bioethics, structural injustice 

[그림 4] 코로나19 이후 인덱스 키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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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라는 단어도 키워드 네트워크의 중요한 허브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원격 교육을 받고 있다. 의료도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전환

이 사회변화의 주요 동력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매우 급진적으로 이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각종 디지털 기

기를 활용한 비대면 의사소통 방식은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주요 사회변화다. 

또 하나 주목되는 허브는 기후변화, 국제동물법, 이종간(interspecies) 커뮤니티 등이 연결된 것이다. 기

후변화와 인수공통감염의 연결고리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한데 묶인 것으로 분석된다. 야생동물에게서 바이

러스가 전염된 것은 인류가 도시화를 확대하면서 이들의 서식지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국제동물보호에서 활

동하는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발생원인을 동물 학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Giménez-Candela, 2020). 

인간은 동물을 식량으로, 노동의 수단으로, 연구실험용으로, 반려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숱한 동

물학대와 잘못된 유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각 나라에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eters, 

2020).

코로나19 이후 목격되는 사회변화에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현상은 인종차별이다. 키워드 네트워트 상에서

는 사회구조적 부정의(injustice), 불합리, 생명윤리 등과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커질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정책적 시사점
3-1. 공통적 사회변화 이슈  

2002년 사스 이후 시기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로는 경제적 충격, 심리적 불

안,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 그리고 사스나 코로나19처럼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환경파괴를 들 수 있다(그림5 참조).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사회적 이슈는 혁신적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를 풀지 않고 덮어 두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무분별한 도시화, 생물다양성의 감소, 환경 오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세

계적 감염병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화여대 생태학자 최재천은 화학백신이나 행동백신(사회적 거

리두기 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면 생태백신(환경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최재천 

외, 2020).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 미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많은 나라가 경제 회복을 이유로 더 혹독하게 

생산 시설을 가동할 경우 다시 기후변화나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신변종 감염병

의 등장과 확산을 부추기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감염병 억제를 위한 엄격한 규칙을 제정

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은 2050년까지 기후중립(climate-neutral, 온실가스 배출 제로)을 달성하겠다며 녹색, 디지털 그리

고 공정의 유럽을 기치로 내세웠다(European Commission, 2020). 한국 정부도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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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를 묶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

고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이 모든 노력이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속화되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 

감염병 창궐 이후 보건의료, 경제와 사회적 문제, 방역 등은 한 몸을 이뤄 복합적인 문제를 양산한다. 방

역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경제에는 치명적이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는 더 고통 받는다. 감

염병의 확산세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없다. 사회적 안전을 우선 고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피

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는 필요한 의료진과 의료 자원을 확보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빨리 움직

이려면 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따르지 않는다. 세계적 감염병이 급속

하게 확산될 때, 정부가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범국가차원의 위기관리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박성원, 김유빈, 2020). 예를 들어 정부간 협력으로 감염병의 발생에 원인이 되는 행동을 감

시할 수 있는 정보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이상징후를 분석하며, 그 

결과 경고성 징후로 확인되면 대처 방안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  

정신적 문제, 트라우마, 피로감 등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니 일

상이 불안하고, 불안이 가중되면 분노가 치민다. 분노가 누적되지만 풀 방법이 마땅치 않을 때 우울로 발전한

다.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확진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경계해야 한다. 연세대 문화인류학 서보경은 “메르스 때나 지금이나 ‘청정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청정공간이 오염되면 사람들은 오염시킨 사람을 배제한다”며 “낙인과 차별을 조장하는 이 단어는 쓰지 말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변진경, 2020). 

•Economic impact
- Decline in production & consumption

- Fluctuations in stock/real estate values

- Tourism industry decline  

•Psychological fear
- Social stigma, anxiety, unrest

Social issues that appear constantly 

SARS

2002  2009  

H1N1

2015  

MERS

2020  

COVID-19  

 

Characteristic issues by period  

•Govt., rapid crisis mgmt.(response system, intl. coop)
- Country-specific situation, info ex., the role of intl. org

- Public health policy, resources, crisis mgmt. manual

•Environmental destruction
- Increasing occurrence of zoonotic disease

- Increasing deaths from the disease in contaminated areas

7년 6년 4년

# Resilience

# Stigma, fear

# Systemic analysis

# Surveillance

# Citizen credibility

# SNS awareness

# Social/fiscal policy, inequality

# Lockdown, depression, violence

# Online learning, digital transformation 

# Climate change, interspecies 

[그림 5]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변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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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충격은 다양하고 다층적이어서 수많은 문제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사회가 아직 세심하게 들여다

보지 않은 문제 중 하나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취업 변화다. 코로나19 이후, 취업의 문이 좁아지는 것은 

물론 학력별로 위기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이미 한국은 대졸자가 자신의 능력을 낮춰 

취업하는 하향취업의 추세가 뚜렷하다. 2019년 한국은행이 펴낸 ‘하향취업의 현황과 특징’을 보면, 2000년대 

들어 대졸자의 하향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했다(오삼일, 강달현, 2019). 하향취업자 중 85.6%가 1년 후에도 하

향취업 상태(대졸 학위가 필요 없는 매장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수급의 문제로 잡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 인적자본의 비효율적 활용이 사회적 

문제라면,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의 하락, 임금손실 등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향취업한 청년들의 경

우 자신의 일자리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그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결국 

하향취업한 곳에서 이들의 생산성은 오르지 않고, 그 일자리에 적합한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셈이 

된다(박성원, 2020).

3-2. 최근 등장한 사회변화 이슈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이머징 이슈들은 현재로선 그 결과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까지 감시하는 생물감시 체계는 조만간 각국별로 또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런 생물감시체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사피엔스의 저

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근접감시(over the skin)에서 밀착감시(under the skin)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시체계는 비상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존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의 감시체계

로 들어가고 있음을 주장한다(Harari, 2020; 박성원 2020에서 재인용). 

아울러 공공보건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제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인도 경찰은 사

회적 격리를 따르지 않는 시민에게 구타를 가했고, 이런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서 회자되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대응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개인의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침해할 수 있는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으로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우리

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원격 의료와 원격 교육은 의료행위와 교육이 어떤 가

치와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다. 

온라인으로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WHO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인포데믹으로 정의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텐데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루머가 확산될 수도 있다. 2003년 나이제리아에 소아마비 백신 관련한 루머가 돌아 11개월 

동안 접종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20여개국에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확산된 바 있다. 당시 루머는 미국이 이

슬람권 인종을 멸종시킬 목적으로 소아마비 백신에 불임의 기능을 넣었다는 것이었다(Larson, 2020). 2010

년부터 백신과 루머를 연구한 Larson(2020)은 사회에 신뢰가 무너질 때 루머가 양산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급변의 시기를 이겨내려면,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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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돌파구는 무엇인가
2000년 이후 어떤 사회적 변화가 세계적 감염병과 연관되어 나타났는지 학술논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

았다. 

시기별로 특징적인 이슈를 꼽아보면, 사스 시기에는 경제적 충격뿐 아니라 회복력,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 심리적 변화도 거론되었다. 신종플루 시기에는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 분석이 집중 거론되

었고, 감염병의 발발 원인이 되는 동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논의되었다. 메르스 시기에는 시민과 정부의 

협력,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감염병 정보의 확산이 관찰되었다. 정부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은 

시민사회의 협력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는 여러 면에서 전례없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급진적인 사회재정 

정책, 불평등 확대, 여성과 취약계층의 위기, 지역폐쇄, 우울증, 가정폭력, 원격 교육,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동물복지, 사람과 동물의 이종간 교류 등 매우 다양한 변화를 내포하는 단어들이 포착되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돌파구는 무엇일까. 가장 기대를 걸어야 하는 분야는 과학기술일 것 같다. H1N1 이

후 과학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병 억제를 위해 노력했다. 한국 정부는 메르스 이후 빅데이터 기반의 감염

병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후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유행처럼 끝

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또한 감염병의 진단, 치료, 백신까지 신속하게 개발하고 전

세계에 확산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증거에 기반하고,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또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사회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면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의도했던 효과가 

나고 있는지 수시로 미세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민간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 규제에 잘 따르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One in, One out’의 원칙을 적용, 하나의 규제를 제안하면 기존의 규제 하

나는 폐지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새로운 규제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결국, 필요한 규제를 통해 미래를 더욱 잘 

준비하고, 시민의 삶은 더 편해진다는 대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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